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9. 14  

8월 미국 C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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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예상치 부합, 근원물가 상승폭 확대 

8월 미국 CPI는 0.4%MoM, 3.4%YoY 상승하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에너지 가격이 -1.5%→2.1%MoM, 휘발유가 -

2.9%→3.9%MoM으로 반등하면서 최근 2개월간 헤드라인 상승을 제약했던 에너지의 하방 압력은 소멸됐다. 근원 CPI의 YoY 상승

률은 2.5%→2.4%로 하락했으나, MoM 상승률은 0.3%로 예상치와 전월치(각각 0.2%)를 상회했다. 주거 임대 제외 서비스 물가도 

0.2%→0.3%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에너지 반등과 함께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임대료는 둔화, 컴퓨터 가격은 상승세 지속 

주거비는 0.1%→0.3%MoM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호텔 등 외부숙박이 -2.8%→2.4%로 반등한 반면, 주거 임대료

와 자가주거비(OER)는 각각 0.3%→0.2%로 둔화됐다. 에너지를 제외한 서비스는 0.2%→0.3%로 상승폭을 확대했으며, 통신

(+2.3%)과 항공료(+2.7%), 교육(+0.8%) 등이 상승한 반면 의료서비스(-0.2%)와 자동차보험(-0.8%)은 하락했다. 근원 상품은 신차

(+0.3%)와 중고차(+0.4%) 가격 상승에도 전체 상승률이 0.2%에서 0.1%로 낮아졌다. 다만 컴퓨터∙주변기기∙스마트홈 보조기기 가

격(비계절조정 기준)은 7월 3.5%에 이어 8월에도 3.8% 상승했다. AI 서버용 메모리 중심의 생산능력 배분과 PC용 메모리 공급 제

약을 감안하면,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가 반등에 근원물가까지 가세하며 동결 근거 약화 

7월 CPI 코멘트에서 경계했던 유가 상승의 영향이 8월 휘발유 가격 반등을 통해 헤드라인 물가에 반영됐다. 근원 CPI의 월간 상승률

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주거 임대 제외 서비스가 반등하면서, 에너지 외 물가 부담도 다시 높아졌다. 임대료와 근원 상품의 상승폭 축

소가 일부 완충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이번 CPI는 연준의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다소 부담스러운 결과였다. CME Fed Watch 상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70%대 초반에서 87%까지 상승했다. 8월 CPI는 7월 대비 금리 동결을 뒷받침할 근거를 약화시키고 추가 인

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그림1 CPI 상승률과 기여도  그림2 근원 CPI 3 개월, 6 개월 연율화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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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주거비 상승폭 확대에도 임대료 둔화  그림4 외부숙박 가격, 전월 하락폭 일부 되돌림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컴퓨터 가격, 2 개월 연속 상승  그림6 에너지 가격 반등, 휘발유 중심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CEIC,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헤드라인, 코어, 주거 제외 서비스 추이  그림8 CME Fedwatch 상 금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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